
구분 집행기관 집행방법 집행대상물건 예시

유체동산
법원 내

집행관사무소
유체동산경매 가재도구, 집기, 비품 등

부동산 법원(민사집행과)
강제경매, 

강제관리
토지, 건물, 아파트, 자동차 등

채권 법원(민사집행과)
전부명령, 

추심명령

봉급, 공사대금, 물품대금, 미수

금채권, 예금채권,임대보증금 등

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후 강제집행절차

1.  집행문 부여 - 공증 받은 사무실에서만 가능.

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정

본에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

2.  강제집행의 대상과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

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인지, 유체동산인지, 아니면 채권 기

타 재산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.

 

◆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◆

유체동산은 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출장신청을 하시면 되지만,

부동산, 기타 채권 등은 정확한 신청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져야 하므로 

법무사사무소, 신용정보회사에 가셔서 상담하신 후 집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. 

3.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

재산명시신청 : 재산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

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

제도를 이용하도록 함. 

* 법원 신청 시 원본 돌려받기 (원본 + 복사본 대조 후)

* 재산 확인 된 후에 “보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” 가지고 채권압류진행

4. 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                    

한번 집행을 하고, 채권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을 하고자 할 

때는 법원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원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오면 재도 부여가능. 


